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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8년 전 우동만100년을 시작함, 현재 딸과 둘이서 운영 중, 100년 동안 오래 하겠다는 

의미로 우동만100년이라고 지음, 직접 수제로 면을 뽑음, 음식의 맛과 청결을 중요시 

여김, 예전 일할 때 본 짜짜이를 반찬으로 만들어 냄,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많아져 

매출이 늘었음, 주변 상권이 활발해져 매출에 영향, 한결같은 음식점으로 기억되길 

바람

주요 색인어

인천, 미추홀구, 우동, 식당, 반찬, 수제, 제면, 맛, 청결, 세제, 설거지, 조미료, 

재료, 짜짜이, 짠지, 육수, 차별성, 돈가스, 매출, 국수, 손님, 밀가루, 코로나, 배

달, 청양고추, 국물, 동네, 재개발, 공원, 콩국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파일명

1. 우동만100년을 하게 된 계기

00:00:00~

00:08:13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3개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미추홀구에 10년 전 정착해 8년 전에 우동만100년을 차림

- 식당에서 15년 일한 후 눈여겨보던 것을 베이스로 우동집을 시작

- 100년 동안 오래 하겠다는 뜻으로 우동만100년이라고 지음

2. 사장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00:08:14~

00:16:23

- 제면을 수제로 하는 이유는 대충하는 것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

- 현재 딸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중,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음

- 음식의 맛,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함

3. 재료

00:16:24~

00:26:22

- 다른 재료는 받아 쓰지만, 짜짜이는 직접 만듬

- 예전 호텔에서 일할 때 짜짜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나만의 레시피

로 만들어 반찬으로 내보냄

- 차별성을 위해 힘들지만 수제로 만들고 있음

4. 사장님의 자부심, 찾아오는 손님

00:26:23~

00:34:33

- 재료를 받는 것 보다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

- 맛이 한결 같고 이 자리에 계속 있어달라는 손님들의 말씀에 뿌듯

함을 느낌

- 이 우동을 먹으면 속이 편해서 매일 오시는 할아버님이 기억에 남



는 손님임

5. 코로나의 영향 00:34:34~

00:37:48-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안정이 되어 매출이 늘었음

6. 우동의 맛
00:37:49~

00:42:08- 청양고추가 들어가 매콤한 맛으로 아이들은 매워하는 경향이 있음

- 세 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한 그릇을 다 먹는 경우도 있었음

7. 주변 동네의 변화

00:42:09~

00:47:26

- 재개발과 수봉공원이 단정되면서 상권이 살았음

- 수봉공원과 주인공원 근처에 가볼 만한 식당으로 선정되어 덕을 

보았음

8. 마무리

00:47:27~

00:55:43

- 한결같은 맛으로 건강을 생각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집으로 기억되

길 바람

- 현재는 딸이 대를 이어서 하기로 했음


